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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low- and middle-income preschoolers' use of contextualized and decontextualized 

talk. The contextualized and decontextualized talk of 70 five-year-old children were analyzed by children's gender and their 

socioeconomic status. The participants, as dyads, participated in a peer play session for 10 minutes. The play sessions were 

videotaped and the videotaped data were transcribed. Each transcript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modified version of 

Curenton et al. (2008)'s coding schemes. The results showed that children from middle-income families engaged more in both 

contextualized and decontextualized talk than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Also, girls from middle-income families 

engaged in more contextualized-decontextualized talk(psychological states) than girls from low-income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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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아기 탈맥락적 언어사용은 이후 문해발달의 핵심 토

대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C. E. We-

stby, 1991). 탈맥락적 언어(decontextualized language)는 

지금-여기에서 일어나지 않는 가장(pretend), 이야기(nar-

rative), 설명(explanatory talk)이 포함된 언어를 의미한

다. 즉, 현재 상황이 아닌 상황과 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

유하거나, 과거 또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를 말

한다. 이와 달리 맥락적 언어(contextualized language)는 

현재의 상황과 사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탈맥락적 대화에서는 주로 문법과 어휘 등의 구체적인 언

어장치를 통해 의미가 전달되고, 이와 달리 맥락적 대화

에서는 몸짓, 억양, 얼굴표정 등의 언어 외적 장치, 상황적 

단서, 대화참여자의 공유지식에 의해 의미가 전달된다(A. 

D. Pellegrini, 1985; C. E. Westby, 1991). 맥락적 대화와 

탈맥락적 대화는 모두 음성언어의 연속선상에 포함되는 

대화유형이지만, 회상, 계획, 상상, 기억 등의 사고를 촉진

시킨다는 점에서 탈맥락적 대화만이 학업성취나 문해발달

의 토대가 된다(E. Reese, 1995). 이처럼 탈맥락적 언어는 

현재의 맥락에 없는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정신적인 표상

능력을 유아에게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유아기는 발현적 문해력이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이며

(W. H. Teale & E. Sulzby, 1986), 유아기 이후 읽기 성취

도의 전조 증상에 해당하는 글자 지식이나 음운 인식 역

시 유아기에 명백하게 나타난다. 유아의 이야기 말하기에

서 나타나는 문해적 언어특징의 사용은 이후 문해능력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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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핵심 지표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아기 탈맥락적 언어

사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S. M. Curenton & L. M. 

Justice, 2004). 또한 읽기발달이 빠른 유아의 경우 읽기발

달이 늦은 유아에 비해 탈맥락적 언어수준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결과(R. G. Davidson & C. E. Snow, 1995)를 통

해 볼 때, 유아기 탈맥락적 언어사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다.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어머

니와의 대화상황에서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을 분석

하였다. 예를 들어,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이 어머니

에 의해 촉진된다는 결과를 보여준 연구(S. M. Curenton, 

M. J. Craig, & N. Flanigan, 2008)에서는 어머니와 유아

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을 이야기 상황별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다른 상황에 비해 이야

기 말하기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이 

더 많았으며, 발현적 읽기 상호작용에서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발현적 읽

기 상호작용은 다른 상호작용과 달리 유아에 의해 주도적

으로 대화가 진행될 수 있는 이야기 상황에 해당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을 연구하기 위

해서는 유아가 주도적으로 탈맥락적 언어를 사용할 기회

를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경우에도 어머니와 유아 간의 대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유아가 자발적으로 탈맥락적 대화를 주도하였

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을 어머니와 같은 성인과의 

대화 상황에서만 분석해 볼 것이 아니라, 유아기에 또래

관계가 급속하게 확장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유아와 유

아 간의 대화 상황에서 개별 유아의 어떤 특성에 따라 탈

맥락적 언어사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

기된다. 유아와 유아 간의 대화 상황에서 개별 유아가 보

여주는 언어적 상호작용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화가 이

루어지는 놀이 상황에서 유아가 어떤 놀잇감을 사용하는

지에 따라 언어적 상호작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

과를 보여주었다(S. K. Wanska, J. L. Bedrosian, & J. C. 

Pohlman, 198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와 유아 간 

대화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언어적 상호작용 특징뿐만 

아니라 탈맥락적 언어사용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

였다.

탈맥락적 대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한 

연구방법은 어머니와 유아가 함께 책읽기를 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탈맥락적 언어사용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이처

럼 책읽기 상황은 현재 눈앞에 없는 사물과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어머니와 유아가 책의 정보를 활용할 기

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탈맥락적 대화 연구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활용되었다(B. B. Rosenquest, 2002). 이외에

도 과거 사건에 대해 어머니와 유아가 대화를 나누는 사건 

회상의 방법 역시 탈맥락적 대화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방

법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연구방법, 즉 책읽

기 상황과 과거 사건 회상의 연구방법은 성인인 어머니에 

의해 탈맥락적 언어자극이 유아에게 주어지는 상황에서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문제

점이 제기된다. 즉, 유아의 자발적인 탈맥락적 언어사용

이라기보다는 어머니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에 대한 수동

적인 반응으로써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아의 자발적이고 능

동적인 탈맥락적 언어사용을 살펴보는 연구방법에 의해 

유아의 탈맥락적 대화를 분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와 어머니 간의 대화 상황이 

아니라, 유아와 유아 간의 대화 상황을 연구방법으로 선

정하고, 유아와 유아 간의 대화에 나타난 유아의 자발적

인 탈맥락적 언어사용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유아의 언어발달이나 의사소통 능력의 발

달은 어머니가 제공하는 언어자극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

로, 어머니가 유아에게 사용하는 탈맥락적 언어 역시 유

아의 언어발달, 특히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부모의 탈맥락적 언어자극

과 유아의 어휘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M. L. Rowe, 

2013)에 의하면, 부모가 과거나 미래 사건에 관한 이야기

나 설명을 유아에게 더 많이 제공할수록 1년 후 유아의 

어휘발달이 더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부모가 유아에게 제공하는 언어자극이 유아의 어휘

발달을 촉진시킴을 보여준다.

유아는 일상생활에서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

해 자신의 사고를 발달시키고 의사소통 기술을 촉진시키

는 기회를 가진다.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에는 중류층 유

아에 비해 이러한 대화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

으며, 이로 인해 대화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D. K. Dickinson & C. E. Snow, 

1987; L. Feagans & D. C. Farran, 1981). 유아의 언어발달

과 관련된 어머니 언어의 특성은 대부분 가정의 소득수준

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저소득층 어머니는 중류층 어머

니에 비해 자녀와 함께 놀이를 하는 시간이 적으며, 자녀

에게 말을 거는 횟수도 더 적다. 유아가 먼저 한 말에 적

절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적으며, 유아를 대화에 참여

시키려는 목적으로 아동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적다. 

이러한 선행연구(D. C. Farran & R. Haskins, 1980; S. B. 

Heath, 1983)를 통해 볼 때, 저소득층 유아는 중류층 유아

에 비해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상호작용을 경험할 기회가 

더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저소득층 유아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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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층 유아의 언어적 상호작용 경험 기회의 차이는 탈맥락

적 언어사용에도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즉, 중

류층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이 저소득층 유아에 비해 

더 빈번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유아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은 유아가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저소득층 가정의 

어머니는 집에서 탈맥락적 언어에 노출될 기회가 별로 없

어 탈맥락적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일관된 연구

결과(B. Hart & T. Risley, 1992; S. B. Heath, 1994)를 통해 

볼 때,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 역시 탈맥락적 언어에 노출

될 기회가 중류층 유아에 비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유아와 중류층 유아의 탈

맥락적 언어사용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탈맥

락적 언어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유아기 남아와 여아 간의 성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많

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실제로 어휘발달이나 의

사소통 능력 발달에서 성차가 나타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의 경우에도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일부 연구(Y. Lee, 

J. Lee, & E. Shin, 2002)에서 만 5세 유아의 경우 놀이영

역에 따라 가장놀이의 탈맥락화 수준에서 성차가 존재함

을 보여주었으나, 유아기 탈맥락적 언어사용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성차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에 성차가 나타

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

아가 또래와의 놀이에서 보이는 탈맥락적 언어사용의 특

징이 유아의 성별과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

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문제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또래 놀이에서 유아의 맥락 및 탈맥락적 

언어사용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또래 놀이에서 유아의 맥락 및 탈맥락적 

언어사용은 성별 및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에 대해 살펴

보기 위해 만 5세 유아 7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래와의 놀이 상황에서 유아가 사용하는 탈맥락적 대화

가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

해 저소득층 유아와 중류층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유의표

집 하였다.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연구대상을 표집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중 조사에 협조한 2곳의 어린이집, 중류층 유아

의 경우 중류층 거주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중 조사에 

협조한 2곳의 어린이집을 선정하였다. 저소득층 거주 지

역 소재의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 중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가정의 유아를 저소득층 유아로 

선정하였고, 중류층 거주 지역 소재의 어린이집에 재원 중

인 유아 중 가정의 월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인 가정의 유

아를 중류층 유아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평균 월

령은 66.07개월, 소득수준별 구성은 저소득층 유아 36명

(51.4%), 중류층 유아 34명(48.6%)이었고, 성별 구성은 남아

가 36명(51.4%), 여아가 34명(48.6%)이었다. 중류층 가정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28명(82.4%), 중류층 

가정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25명(73.5%)이

었고, 저소득층 가정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 30명(83.3%), 저소득층 가정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25

명(69.4%)이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또래와의 놀이상황에 나타난 탈맥락적 

언어사용을 분석하기 위해 S. M. Curenton et al.(2008), S. 

M. Curenton and T. D. Lucas(2007), M. L. Rowe(2013) 

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Table 1>과 같이 전체 발화를 

맥락적, 맥락-탈맥락적, 탈맥락적 발화로 구분하였다. 먼

저 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은 놀이설명 발화와 상호작용 

유지 발화로 구분되는데, 놀이설명 발화는 현재 놀이상황

에서 제시된 놀잇감과 놀이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 발화를 의미한다(예; 이거 너무 커, 냉장고야). 상

호작용 유지 발화는 현재 놀이상황에서의 대화를 지속시

키기 위해 사용된 승인, 명료화 요구 등의 발화를 의미한

다(예; 맞아, 알았지?). 맥락-탈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은 

정보연결 발화와 심리상태 발화로 구분되는데, 정보연결 

발화는 현재 놀이상황에 제시된 놀잇감과 사건에 대한 정

보를 실제 생활과 연결한 발화를 의미하고(예; 이거 우리 

집에 있는 숟가락 같은데), 심리상태 발화는 생각, 감정, 

심리상태에 대한 발화를 의미한다(예; 빨강이 제일 좋아). 

탈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은 행동평가 발화와 결과예측 

발화로 구분되는데, 행동평가 발화는 의견이나 행동에 대

한 판단을 포함한 발화를 의미하며(예; 장난치지 마), 결

과예측 발화는 행동이나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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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Content

Contextualized talk

Play description
 Utterances that give the child information about the play materials

 (ex; It's too big. This is a refrigerator.)

Maintaining interaction
 Utterances that maintain the flow of interaction

 (ex; That's right!)

Contextualized-

decontextualized talk

Bridging information
 Utterances that make connections to real world

 (ex; It seems to be the spoon like my own one.)

Psychological states
 Address a children's thoughts, feelings, or psychological states

 (ex; I like the red one.)

Decontextualized talk

Judging opinions
 Utterances that make judgement about behaviors and opinions

 (ex; Don't disturb.)

Predicting outcomes
 Utterances that require making predictions and inferences

 (ex; Why does it too small?)

Table 1. Criteria of Contextualized and Decontextualized Talk

을 포함한 발화를 의미한다(예; 왜 이렇게 작은 걸까?). 아

동학 박사학위 소지자 2인에 의해 전체 자료 중 10%의 발

화에 대한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맥락적, 맥락-탈맥락적, 

탈맥락적 발화 범주의 신뢰도는 .95로 양호한 편이었으며, 

두 평정자간에 평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사된 자

료와 녹화 자료를 근거로 합의하였다. 또한 연구도구의 

내용타당도는 아동학 박사학위 소지자 2인과 어린이집교

사 2인에 의해 검증되었다.

3. 연구절차 및 분석

또래 놀이에 나타난 유아의 맥락 및 탈맥락적 대화 내

용을 비디오로 녹화하기 위해 연구자가 어린이집 4곳을 

각각 방문한 후 동성 유아 한 쌍을 대상으로 놀이 과정을 

촬영하였다. 동성 유아의 쌍은 사전에 담임교사의 협조를 

통해 평소 상호작용이 원만한 또래 쌍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자가 유아들에게 놀이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고, 소꿉

놀이에 필요한 놀잇감을 이용해 놀이를 하도록 하였으며, 

놀이 도중 다른 유아나 교사의 개입은 없었다. 유아의 놀

이 활동을 비디오로 녹화하고 녹화된 내용 중 처음 10분 

동안의 발화를 전사하였으며, 전사된 발화를 맥락, 맥락-

탈맥락, 탈맥락적 대화의 범주에 따라 부호화하여 그 횟

수를 관찰표에 기록하였다. 전사 및 코딩된 자료는 SPSS 

16.0 프로그램에 의해 통계처리 되었으며, 통계기법으로

는 빈도, 백분율, t-검증, 이원변량분석이 이용되었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또래와의 놀이상황에 나타난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

사용의 전반적 경향

또래와의 놀이상황에 나타난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

용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 <Table 3>

과 같다. 연구대상 유아가 사용한 전체 발화의 빈도는 25.17

회(SD=23.06)였으며, 이 중 맥락적 발화는 18.43회(SD=

16.64), 맥락-탈맥락적 발화는 3.44회(SD=4.27), 탈맥락적 

발화는 3.30회(SD=5.38)로 나타났다. 전체 발화 중 맥락적 

발화의 비율이 79.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맥락-탈맥락적 발화가 12.16%, 탈맥락적 발화는 8.19%로 

전체 발화의 10% 미만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어

머니와 같은 성인과의 대화상황이 아니라 동년배 또래와

의 대화상황에서는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의 비율이 작

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유아의 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 중 

놀잇감과 놀이행동을 설명하는 놀이설명 발화는 13.10회

(SD=11.65), 현재의 대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상호작용 유

지 발화는 5.33회(SD=6.32)로 나타나서 맥락적 발화 중에는 

놀이설명 발화가 상호작용 유지 발화보다 더 빈번하게 나타

났다. 또한 전체 발화에서 놀이설명 발화가 차지하는 비율

은 61.47%로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발화

는 놀이설명에 관한 발화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유아의 맥락

-탈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 중 현재 제시된 사물과 사건

을 실생활과 연결하는 정보연결 발화는 1.94회(SD=3.27), 

유아와 또래의 생각, 감정에 관한 심리상태 발화는 1.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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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Low-income Middle-income Total

Boys

M(SD)

Girls

M(SD)

Total

M(SD)

Boys

M(SD)

Girls

M(SD)

Total

M(SD)

Boys

M(SD)

Girls

M(SD)

Total

M(SD)

 Contextualized talk
7.83

(4.44)

8.61

(4.15)

8.22

(4.25)

27.11

(14.88)

31.63

(21.32)

29.24

(18.05)

17.47

(14.59)

19.44

(18.74)

18.43

(16.64)

Play description
6.78

(3.78)

6.83

(3.50)

6.81

(3.59)

17.56

(11.67)

22.25

(15.21)

19.76

(13.45)

12.17

(10.15)

14.09

(13.13)

13.10

(11.65)

Maintaining interaction
1.06

(1.39)

1.78

(1.44)

1.42

(1.44)

 9.56

 (5.79)

 9.37

 (8.06)

 9.47

 (6.84)

 5.31

 (5.99)

 5.35

 (6.74)

 5.33

 (6.32)

 Contextualized-

 decontextualized talk

 .78

(1.06)

 .61

( .61)

 .69

( .86)

 6.39

 (4.30)

 6.31

 (4.90)

 6.35

 (4.52)

 3.58

 (4.20)

 3.29

 (4.41)

 3.44

 (4.27)

Bridging information
 .00

( .00)

 .22

( .43)

 .11

( .32)

 4.56

 (4.02)

 3.13

 (3.58)

 3.88

 (3.83)

 2.28

 (3.63)

 1.59

 (2.84)

 1.94

 (3.27)

Psychological states
 .78

(1.06)

 .39

( .52)

 .58

( .84)

 1.83

 (2.09)

 3.19

 (2.66)

 2.47

 (2.44)

 1.31

 (1.72)

 1.71

 (2.32)

 1.50

 (2.03)

 Decontextualized talk
 .33

(1.19)

 .06

( .24)

 .19

( .86)

 6.89

 (7.51)

 6.25

 (4.44)

 6.59

 (6.18)

 3.61

 (6.26)

 2.97

 (4.34)

 3.30

 (5.38)

Judging opinions
 .11

( .32)

 .06

( .24)

 .08

( .28)

 4.00

 (5.83)

 2.88

 (2.87)

 3.47

 (4.65)

 2.06

 (4.52)

 1.38

 (2.41)

 1.73

 (3.64)

Predicting outcomes
 .22

( .94)

 .00

( .00)

 .11

( .67)

 2.89

 (3.31)

 3.38

 (2.90)

 3.12

 (3.08)

 1.56

 (2.75)

 1.59

 (2.60)

 1.57

 (2.66)

Total talk
8.94

(5.31)

9.28

(4.36)

9.11

(4.80)

40.39

(20.75)

44.19

(24.94)

42.18

(22.54)

24.67

(21.84)

25.71

(24.61)

25.17

(23.06)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Contextualized, Contextualized-decontextualized, Decontextualized Talk (N=70)

Variables Low-income(%) Middle-income(%) Total(%)

 Contextualized talk 91.30 67.30 79.65

Play description 77.02 45.00 61.47

Maintaining interaction 14.28 22.30 18.18

 Contextualized-

 decontextualized talk
 7.70 16.90 12.16

Bridging information  1.52 10.33  5.79

Psychological states  6.18  6.57  6.37

 Decontextualized talk  1.00 15.80  8.19

Judging opinions  .52  7.31  3.82

Predicting outcomes  .48  8.49  4.37

 Total talk 100.00 100.00 100.00

Table 3. Percent of Contextualized, Contextualized-decontextualized, Decontextualized Talk (N=70)

(SD=2.03)로 나타나서 맥락-탈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 중 

정보연결 발화와 심리상태 발화의 횟수나 전체 발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탈맥락

적 발화의 하위영역 중 행동이나 의견에 대한 판단을 포

함한 행동평가 발화는 1.73회(SD=3.64), 원인과 결과 추론

을 포함한 결과예측 발화는 1.57회(SD=2.66)로 나타나서 

탈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 중 행동평가 발화와 결과예측 

발화의 횟수나 전체 발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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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1) 또래와의 놀이상황에 나타난 저소득층 유아의 탈맥

락적 언어사용의 전반적 경향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사용하는 탈

맥락적 언어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 유아가 사

용한 전체 발화의 빈도는 9.11회(SD=4.80)였으며, 이 중 맥

락적 발화는 8.22회(SD=4.25), 맥락-탈맥락적 발화는 .69회

(SD=.86), 탈맥락적 발화는 .19회(SD=.86)로 나타났다. 전

체 발화 중 맥락적 발화의 비율이 91.30%로 놀이상황에서 

나타난 발화의 90% 이상이 맥락적 발화였으며, 맥락-탈맥

락적 발화(7.70%)와 탈맥락적 발화(1.00%)는 각각 전체 

발화의 10% 미만에 해당하였다. 저소득층 유아의 탈맥락

적 언어사용에 나타난 이러한 경향성은 저소득층 유아와 

중류층 유아를 모두 포함한 전체 연구대상 유아의 경우와 

동일하게 맥락적 발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전체 발화의 빈도는 전체 유아가 25.17회인 반면 저소득

층 유아는 9.11회로 나타나 놀이상황에서 저소득층 유아

의 발화량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

층 유아의 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 중 놀잇감과 놀이행동

을 설명하는 놀이설명 발화는 6.81회(SD=3.59), 현재의 대

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상호작용 유지 발화는 1.42회

(SD=1.44)로 나타나서 맥락적 발화 중에는 놀이설명 발화

가 상호작용 유지 발화보다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 유아의 전체 발화에서 놀이설명 발화가 차지하

는 비율은 77.02%로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주로 사용되

는 발화는 놀이설명에 관한 발화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저

소득층 유아의 맥락-탈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 중 현재 

제시된 사물과 사건을 실생활과 연결하는 정보연결 발화

는 .11회(SD=.32), 유아와 또래의 생각, 감정에 관한 심리

상태 발화는 .58회(SD=.84)로 나타나서 맥락-탈맥락적 발

화의 하위영역 중 정보연결 발화와 심리상태 발화의 횟수

는 평균적으로 1회 미만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전체 발화

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낮게 나타났다. 저소득층 유아

의 탈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 중 행동이나 의견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 행동평가 발화는 .08회(SD=.28), 원인과 결

과 추론을 포함한 결과예측 발화는 .11회(SD=.67)로 나타

나서 맥락-탈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과 마찬가지로 탈맥

락적 발화의 하위영역 중 행동평가 발화와 결과예측 발화

의 횟수 역시 1회 미만으로 적게 나타났다.

2) 또래와의 놀이상황에 나타난 중류층 유아의 탈맥락

적 언어사용의 전반적 경향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중류층 유아가 사용하는 탈맥

락적 언어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중류층 유아가 사용한 

전체 발화의 빈도는 42.18회(SD=22.54)였으며, 이 중 맥락

적 발화는 29.24회(SD=18.05), 맥락-탈맥락적 발화는 6.35

회(SD=4.52), 탈맥락적 발화는 6.59회(SD=6.18)로 나타났

다. 전체 발화 중 맥락적 발화의 비율이 67.30%로 놀이상

황에서 나타난 발화의 절반 이상이 맥락적 발화였으며, 

맥락-탈맥락적 발화와 탈맥락적 발화는 각각 전체 발화의 

16.90%, 15.80%로 나타났다. 중류층 유아의 탈맥락적 언

어사용에 나타난 이러한 경향성은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

와 동일하게 전체 발화에서 맥락적 발화가 차지하는 비율

이 가장 높았으나, 전체 발화의 빈도는 저소득층 유아가 

9.11회인 반면 중류층 유아는 42.18회로 나타나 놀이상황

에서 저소득층 유아의 발화량이 중류층 유아에 비해 상대

적으로 적었다. 중류층 유아의 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 

중 놀잇감과 놀이행동을 설명하는 놀이설명 발화는 19.76

회(SD=13.45), 현재의 대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상호작용 

유지 발화는 9.47회(SD=6.84)로 나타나서 맥락적 발화 중 

놀이설명 발화가 상호작용 유지 발화보다 더 빈번하게 나

타났다. 또한 중류층 유아의 전체 발화에서 놀이설명 발

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45.00%로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발화는 놀이설명에 관한 발화임을 확인할 

수 있다. 중류층 유아의 맥락-탈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 

중 현재 제시된 사물과 사건을 실생활과 연결하는 정보연

결 발화는 3.88회(SD=3.83), 유아와 또래의 생각, 감정에 

관한 심리상태 발화는 2.47회(SD=2.44)로 나타나서 맥락-

탈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 중 정보연결 발화가 심리상태 

발화보다 더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류층 유

아의 탈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 중 행동이나 의견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 행동평가 발화는 3.47회(SD=4.65), 원인과 

결과 추론을 포함한 결과예측 발화는 3.12회(SD=3.08)로 

나타나서 행동평가 발화와 결과예측 발화의 빈도는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성별 및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

먼저 유아의 맥락적 발화의 경우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맥락적 발화(F=45.96, p<.001)와 하위영

역인 놀이설명 발화(F=31.68, p<.001), 상호작용 유지 발화

(F=46.29, p<.001)에서 모두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류층 가정의 유아

는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에 비해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맥락적 대화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며, 놀이 자체에 대한 

설명이나 상호작용을 유지하기 위한 발화도 더 자주 사용

하였다. 유아의 맥락-탈맥락적 발화의 경우 전체 맥락-탈

맥락적 발화(F=52.72, p<.001)와 하위영역인 정보연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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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bles SV SS df MS F

 Contextualized talk

SES

Gender

SES×Gender

Error

 7804.76

 122.19

 60.91

11208.31

1

1

1

66

 7804.76

 122.19

 60.91

 169.82

 45.96

 .72

 .36

***

Play description

SES

Gender

SES×Gender

Error

 2994.10

 98.46

 93.90

 6237.06

1

1

1

66

 2994.10

 98.46

 93.90

 94.50

 31.68

1.04

 .99

***

Maintaining interaction

SES

Gender

SES×Gender

Error

1130.71

 1.28

 3.56

1612.25

1

1

1

66

 1130.71

 1.28

 3.56

 24.43

 46.29

 .05

 .15

***

 Contextualized-

 decontextualized talk

SES

Gender

SES×Gender

Error

 558.43

 .26

 .04

 699.10

1

1

1

66

 558.43

 .26

 .04

 10.59

 52.72

 .02

 .00

***

Bridging information

SES

Gender

SES×Gender

Error

 242.74

 6.37

 11.92

 469.31

1

1

1

66

 242.74

 6.37

 11.92

 7.11

 34.14

 .90

1.68

***

Psychological states

SES

Gender

SES×Gender

Error

 64.82

 4.07

 13.26

 204.33

1

1

1

66

 64.82

 4.07

 13.26

 3.10

 20.94

1.31

 4.28

***

*

 Decontextualized talk

SES

Gender

SES×Gender

Error

 709.36

 3.67

 .57

1279.72

1

1

1

66

 709.36

 3.67

 .57

 24.43

 36.59

 .19

 .03

***

Judging opinions

SES

Gender

SES×Gender

Error

 196.37

 6.08

 4.99

 704.47

1

1

1

66

 196.37

 6.08

 4.99

 10.67

 18.40

.57

.47

***

Predicting outcomes

SES

Gender

SES×Gender

Error

 159.28

 .30

 2.19

 326.64

1

1

1

66

 159.28

 .30

 2.19

 4.95

 32.18

.06

.44

***

 Total talk

SES

Gender

SES×Gender

Error

19212.55

 74.50

 52.40

17451.27

1

1

1

66

19212.55

 74.50

 52.40

 264.41

 72.66

.28

.20

***

*p < .05, ***p < .001

Table 4. Contextualized, Contextualized-decontextualized, Decontextualized Talk by SES and Gender (N=70)

화(F=34.14, p<.001), 심리상태 발화(F=20.94, p<.001)에서 

모두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류층 가정의 유아는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

에 비해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맥락-탈맥락적 대화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며, 현재의 정보를 실제 생활과 연결하는 

발화나 심리상태에 관한 발화도 더 자주 사용하였다. 한

편,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의 맥락-탈맥락적 

발화 중 심리상태 발화의 경우 유아의 성별과 가정의 소

득수준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타나났

다.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t검증을 통해 단순 주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심

리상태 발화에서 여아의 경우에는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

른 차이가 나타나서 중류층 여아의 심리상태 발화 횟수

(M=3.19, SD=2.66)가 저소득 층 여아의 심리상태 발화 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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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M SD t

Boys
Middle-income 18 1.83 2.09

 1.91 
Low-income 18  .78 1.06

Girls
Middle-income 16 3.19 2.66

4.38 ***
Low-income 18  .39  .50

***p < .001

Table 5. Boys and Girls' Psychological States by SES (N=70)

수(M=.39, SD=.50)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t=4.38, p<.001), 남아의 경우에는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심리상태 발화 횟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저소득층 유아

와 중류층 유아가 사용하는 탈맥락적 언어의 특징을 살펴

보고, 유아의 성별 및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들의 탈

맥락적 언어사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70명의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유아가 사용한 전체 발화 

중 맥락적 발화의 비율이 약 8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맥락-탈맥락적 발화 12.16%, 탈맥

락적 발화 8.19%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상황과 사물

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맥락적 발화가 또래

와의 놀이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인 반면, 현재 상

황이 아닌 상황과 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과거 

또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탈맥락적 

발화는 전체 대화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맥락적 발화의 경우 주로 놀잇감과 놀이행동을 

설명하는 놀이설명 발화가 빈번하게 제시되었으며, 행동

에 대한 평가나 결과에 대한 예측과 같은 탈맥락적 발화

의 경우에는 평균 1회 정도로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

성은 어머니와 같은 성인과의 대화상황이 아니라 동년배 

또래와의 대화상황이라는 점에서 설명해 볼 수 있다. 즉, 

어머니와 같은 성인과의 대화상황, 특히 그림책 읽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대화상대방인 어머니가 유아의 탈맥락

적 발화를 촉진하거나 유도하는 발화를 사용함으로써 결

과적으로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 또한 촉진되었다(S. 

M. Curenton et al., 2008).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탈맥락적 

발화를 유도하는 어머니와 같은 대화상대방(M. L. Rowe, 

2013)이 아닌 동년배 또래와의 대화상황이라는 점으로 인

해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의 비율이 적게 나타난 것으

로 해석된다. 

둘째,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사용한 

탈맥락적 발화의 경향성은 저소득층 유아와 중류층 유아

를 모두 포함한 전체 연구대상 유아의 경우와 동일하게 

맥락적 발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전체 발

화의 빈도는 전체 유아가 25.17회인 반면 저소득층 유아

는 9.11회로 나타나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저소득층 유

아가 사용하는 발화량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맥락적 발화의 경우 놀이상황이나 놀잇감에 대

한 설명이 약 80%로 나타났고, 탈맥락적 발화의 경우에는 

행동평가나 결과예측 발화가 대화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

는 특징을 보여 저소득층 유아는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탈맥락적 발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어머니의 경우 유아가 먼저 한 

말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적으며, 유아를 대화

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으로 유아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적다는 선행연구결과를 통해 설명해 볼 수 있다(B. Hart 

& T. Risley, 1992; S. B. Heath, 1994). 즉, 저소득층 어머니

의 이러한 언어적 특성으로 인해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는 

탈맥락적 언어에 노출될 기회가 더 적은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탈맥

락적 언어를 사용할 가능성도 더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중류층 유아가 사용하는 

발화량은 저소득층 유아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중류층 유아 역시 저소득층 유아와 마찬가지로 

전체 발화에서 맥락적 발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발화

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다. 그런데 전체 발화에서 맥락적 

발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저소득층 유아와 비교해볼 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중류층 유아의 경우 맥락-탈맥락적 

발화, 탈맥락적 발화의 비율이 저소득층 유아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류층 유아가 사용한 맥락적 

발화의 경우 놀이설명 발화가 전체 발화에서 절반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이 

놀이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놀이설명에 관한 발화가 중류

층 유아에게서도 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유아가 사용하는 발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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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즉 맥락적, 맥락-탈맥락적, 탈맥락적 발화는 저소득층 

유아와 중류층 유아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중류층 유아가 저소득층 유아에 비해 맥락적, 맥락-탈맥

락적, 탈맥락적 발화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중류층 유아는 저소득층 유아에 비해 또래와의 놀이

상황에서 맥락적 대화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며, 놀이 자

체에 대한 설명이나 상호작용을 유지하기 위한 발화도 더 

자주 사용하였다. 저소득층 가정의 어머니는 집에서 탈맥

락적 언어에 노출될 기회가 별로 없어 탈맥락적 언어사용

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결과(B. Hart & T. Risley, 

1992; S. B. Heath, 1994)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의 탈맥락

적 언어사용이 중류층 유아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본 연구

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

용에 나타난 저소득층 유아와 중류층 유아의 차이는 주양

육자인 어머니의 언어사용 특징과 관련지어 설명해 볼 수 

있다. 유아는 일상생활에서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의사

소통 기술을 촉진시키는 기회를 가지는데, 저소득층 유아

의 경우에는 중류층 유아에 비해 이러한 대화 경험이 상

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D. K. Dickinson & C. E. Snow, 

1987; L. Feagans & D. C. Farran, 1981). 어머니의 사회경

제적 지위가 다를 경우 어머니가 사용하는 언어유형 역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머니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언어유형에도 차이를 가져오게 되므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언어유형 역시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저소득층 유아는 중류층 유아에 비해 언어

발달을 지원하는 상호작용을 경험할 기회가 더 적기 때문

에 저소득층 유아와 중류층 유아의 언어적 상호작용 경험 

기회의 차이는 탈맥락적 언어사용에도 차이를 가져온 것

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맥락적, 맥락-탈맥락적, 탈맥락

적 발화에서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Y. Lee et al., 2002)의 경우 블록놀이와 조작놀

이 영역에서는 남아의 가장놀이 탈맥락화 수준 점수가 더 

높았으나, 극화놀이 영역에서는 반대로 여아의 가장놀이 

탈맥락화 수준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놀이영역

에 따라 가장놀이의 탈맥락화 수준에서 성차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Y. Lee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탈

맥락적 언어사용을 직접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가장놀이

의 탈맥락화 수준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유아기 가장놀이

의 탈맥락화 수준에서는 성차가 확인되었으나, 본 연구에

서 살펴본 탈맥락적 언어사용의 경우에는 성차가 나타나

지 않았다. 또한, 탈맥락적 언어사용 관련 연구에서 연령

차는 살펴보았으나 성차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드물어 후

속연구에서는 유아기 탈맥락적 언어사용의 성차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아의 발화유형 중 맥락-탈맥락적 발화의 하위영역 중 

심리상태 발화에서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효과가 나

타났으나, 유아의 성별과 가정의 소득수준 간에 상호작용

효과 또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의 경우에는 가

정의 소득수준이 저소득층인지 중류층인지가 심리상태 

발화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여아의 경우에는 이러

한 소득수준의 차이가 심리상태 발화에서의 차이로 연결

되어 나타나서 중류층 여아의 심리상태에 관한 발화의 정

도가 저소득층 여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단순히 성별이나 소득수준과 같은 각각의 단

일 변인보다는 이러한 변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발화량

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에 관한 기존 연구

들이 저소득층 유아만 분석하거나, 중류층 유아만을 대상

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등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탈맥락

적 언어사용을 직접 비교하여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에 주

목하여 저소득층 유아와 중류층 유아가 보이는 탈맥락적 

언어사용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초등학교와 같은 환

경은 탈맥락적 대화에서의 융통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환경이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탈맥락적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아동의 학업성취가 더 뛰어나다. 이러한 측면에

서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 탈맥락적 언어사용이 중류층 유

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저

소득층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사용을 활성화시키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가진다. 특히, 이러한 중재프로그램에는 어머니와 

교사가 유아의 탈맥락적 발화를 촉진시키도록 지원하는 

언어전략을 포함시킴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시

킬 필요가 있다(L. Morgan & H. Goldstein, 2004).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은 점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먼저, 연구대상의 측면이다. 

본 연구에서는 만 5세 유아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연령에 따른 탈맥락적 언어사용의 변화를 살펴보지 못했

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찾을 수 있으며, 후속연구에

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 3, 4, 5세 유아를 연구대상으

로 선정하여 연령차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

로 연구방법에서의 한계를 가진다. 유아의 탈맥락적 언어

사용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발화유형을 중심

으로 한 분석과 더불어 문해적 언어 특징에 대한 분석(K. 

S. Greenhalgh & C. J. Strong, 2001)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탈맥락적 언어사용을 분석하기 

위해 발화유형과 더불어 문해적 언어 특징에 대한 분석도 

함께 실시하여 유아기 탈맥락적 언어사용을 보다 구체적

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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